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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신실·홍정민 등 KL PGA 두산 매치플레이 16강행…이예원·박현경 탈락

등록 2026.05.15 18:36:44

[서울=뉴시스] 15일 강원 춘천 라데다GC에서 열린 2026 제18회 두산 매치 플레이 3라운드 8번홀에서 방신실이 칩샷을 하고

있다. (사진=KLPGA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데뷔 후 처음으로 매치플레이 대회 16강에 올랐다.

방신실은 15일 강원 춘천의 라데나 골프클럽 네이처·가든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총상금 10억

원) 조별리그 3라운드에서 김민솔을 만나 2홀 남기고 3홀 차로 앞서며 승리를 따냈다.

조별리그 3전 전승을 달성한 방신실은 승점 3을 획득하며 4조 1위를 수성,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022년 10월 KLPGA 투어 데뷔 후 벌써 5승을 달성할 만큼 발군의 기량을 자랑하는 방신실이지만, 유독 매치플레이에선 성

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 대회에 출전해 매번 조별리그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방신실은 이날 16강 진출을 확정한 뒤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아직도 얼떨떨하다"고 소감을 전했

다.



그는 "오늘 워낙 강한 상대인 민솔이와 경기해서 초반부터 긴장을 많이 했다. 전반에 팽팽하게 가다가 후반에는 '계속 버티

자'는 생각으로 플레이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번 대회에서는 퍼트감이 가장 좋았다"는 그는 "예전에는 이 대회에서 퍼트가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순간

에 퍼트가 잘 들어가줬고, 흐름이 왔을 때 놓치지 않았던 게 컸다"고도 말했다.

이어 방신실은 "(16강 진출은) 굉장히 큰 의미다. 사실 이번 대회는 '한 번만 16강 올라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강한 선

수들을 상대로 3승을 하면서 올라오게 돼서 더 뜻깊다. 여기까지 온 만큼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며 눈을 빛냈다.

[서울=뉴시스] 15일 강원 춘천 라데다GC에서 열린 2026 제18회 두산 매치 플레이 3라운드 8번홀에서 이예원이 퍼팅 라인을

보고 있다. (사진=KLPGA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방신실과 함께 홍정민도 조별리그 2승 1무(승점 2.5)를 기록, 1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이날 그는 김민별과 무승부를 거둬 승

점 0.5를 더해 조 1위를 확정했다.

홍정민은 "1라운드랑 오늘 모두 컨디션 난조로 힘들게 플레이했는데 그래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개막전 이

후 장염을 한 번 앓았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이 불 때 배가 많이 아파서 후반에 플레이가

조금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회복이다. 몸 상태를 빨리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노승희, 박결, 이채은, 조아연, 유서연, 안송이, 홍진영, 최은우, 최예림, 서교림, 신다인, 최가빈, 양효진, 김시현

이 16강 토너먼트에 올랐다.

디펜딩 챔피언 이예원은 조별리그 2승 1패를 기록, 5조 2위에 머무르며 16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유현조(3조 2위), 박현경(13조 2위)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서울=뉴시스] 15일 강원 춘천 라데다GC에서 열린 2026 제18회 두산 매치 플레이 3라운드 11번홀에서 박현경이 티샷을 하

고 있다. (사진=KLPGA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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